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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 먹어 연륜만 많고 모르면 빈 자루다.

2. 알고 행해야 나이도 연륜도 빛이 난다.

3. 아는 것도 실천하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뇌에서 사라진다. 실천해 놓으면 

월명동 돌, 소나무같이 실제로 존재하여 늘 만민이 쓰게 되니 현실이 된다.

4. 생각난 것을 실제로 행해야 실제로 남는다.

5. 행하면 존재시키니, 더욱 확실하여 굳건하게 더 행하게 된다.

6. 성자 주님과 대화한 것도 행하지 않으면, 꿈같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

7. 살았을 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던 나무도 죽으니까 멋도 아름다움도 없고 

초라했다. 옆의 살아 있는 나무가 작아도 빛이 났다. / 신앙도 죽으면 초라하

고 빛이 없고 멋도 아름다움도 사라진다.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8. 생명의 값이 크다. 그 빛이 크다. 그 가치가 크다.

9. 젊은 사람이라도 육신이 죽으면, 얼굴빛이 사라지고 몸에 윤기가 없어져 밤

에 꺼진 등불과 같다.

10. 신앙도 죽은 자를 보면 모두 변해서 아름다움도 가치도 멋도 빛도 사라져, 

산 자가 작아도 빛이 난다.

11. 죽으면 시체다.

12. 시체를 보면 정이 가지 않고 무섭다.



13. 산 자는 빛이 난다.

14. 시체가 살아나기 전에는 산 자와 죽은 시체와 안 바꾼다.

15. 신앙이 죽어 장사 지낸 시체에게 미련 갖지 말고, 어서 전도하여라!

16. 옛 인연과 사연을 생각하고 죽은 자가 더 좋다 하나, 큰 바다에 상어, 고

래, 인어가 떼를 지어 낮은 물에서 살고 있다. 육지로 나오고 싶어서 길을 찾

으나, 물길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다. 어서 업고, 들고, 메고 데리고 나와라.

17. 육신이 죽어 장사 지내면 끝난다. 

18. 신앙이 죽은 자도 장사 지내고 나면 못 살린다.

19. 육신이 죽어도 장사 지내기 전에 3일 반을 기다린다. 신앙이 죽은 자도 한 

때 두 때 반 때 만에 살아나기도 하니, 그 생명의 사명자는 희망으로 기다리며 

살려라.

20. 신앙이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못 살려도 산 자가 살리기도 한

다.

21. 자기 신앙이 죽어 가는지 늘 살펴라. 병들다가 죽는다.

22. 신음하는 자들을 모두 찾아 죽기 전에 살려라.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살

릴 수 있다. 

23. 월명동의 나무도, 돌도 죽기 전에 살려서 빛이 나게 했다.

24. 숲속에서 잡초에 묶여 가지가 죽고 잎이 죽은 채로 살 때는 실상 잠자는 



나무요, 죽은 나무였다.

25. 돌과 바위가 흙과 수렁에 묻혀 있을 때는 죽은 돌과 바위였다. 땅에 묻혀

서 죽음의 잠을 자던 돌들을 살리니, 살아 있는 돌이 되었다.

26. 죽어 있는 생명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말해 주면서 살려라.

27. 자기 재능과 달란트를 놀리는 자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다.

28. 죽은 사자는 산 토끼만 못하다. 


